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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타 히데이에의 소나무」를 읽고】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여러분은 16 세기 말의 비젠 오카야마의 영주인 우키타 히데이에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 시마다 나나에 씨의 「우키타 

히데이에의 소나무」라는 작품을 읽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선 생략하지만,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부 장군으로 

전투에 참가해 큰 패배를 맛본 무장 히데 이에와 유배지인 핫쵸섬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안고 있으면서도 평온하고 단조로운 날들을 보내는  

히데 이에의 모습이 부드러운 터치로 그려지는 가운데 성실하고 온후한 

인품과 아내 고 (고 공주)에 대한 생각, 또한 무사로서의 신념 등 우키타 

히데이에는 남자의 인간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 자신 우키타 가계라고 하면 모략의 한계를 뛰어넘는 "쿄유(잔인하고 

거칠고 강한 무장을 비유하는 말)" 라고 불리던 히데이에의 아버지 

나오이에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 히데이에에 대해 막연하지만 같은 인상을 

느끼고 있었는데,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자인 시마다 씨는 아마도 엄청난 양의 문헌을 읽고 고찰을 거듭해 히데 

이에의 인간상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그 노력에 탄복함과 동시에 

자신의 지식의 부족, 인식의 부족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그때그때 오카야마의 역사 · 문화를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더욱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꼭 한 번 읽어 보시길. 

또한, 하치죠 섬의 난바라센죠지키에는 1997 년 히데이에와 고 공주의 

동상이 세워져 그 두 동상의 시선은 바다 건너 멀리 약 600 킬로미터 

떨어진 오카야마에 향하고 있는 것. 한 번 제 눈으로 그 모습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은 참 빠른 것으로 올해도 남은 건 수일뿐. 이 메일 매거진도 

1 월부터 시작해 꼭 30 회째를 맞는 이번이 연내 마지막 발행이 됩니다. 

여러분은 추위가 더한 지금 건강에 유의 하시고 밝은 새해를 맞이 하시길 

기원 드리며 새해에도 오카야마의 새로운 비약을 위해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리며 연말 인사를 맺겠습니다. 


